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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고기들이 무리 지어 헤엄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기

존 연구들을 통해 생존을 위한 본능적 행동인 것으로 널

리 알려져 있다.

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물고기가 사는 물 속은 사람

이 활동하는 공기 중에 비해 밀도가 높고, 화학물질의 

확산도 빠르며, 음파의 전파 속도도 더 빠르다. 이런 상

황에서 물고기들은 포식자 등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

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체계를 가동한다.

자신의 몸에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신체의 장

점을 활용하기도 한다. 비늘돔은 불투명한 점액을 분비

해 그 안에서 잠을 자고, 딱딱한 피부와 가시 등을 이용

해 몸을 보호한다.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물고기를 제외

하면 대부분의 물고기는 무리를 이뤄 생활한다.

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면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할 

수 있다. 물고기들이 떼로 

모여 있으면 마치 큰 물고

기인 것처럼 보여서 포식자

에게 겁을 줄 수도 있고, 포

식자가 접근해 눈치를 채 갑

자기 흩어져도 홀로 활동할 

때보다 생존확률은 더 높

기 때문이다. 그래서 물고

기들은 생존하기 위해 무리 

중에서도 가운데로 들어가

려고 노력한다.

다랑어 같은 큰 물고기나 중간 크기의 고등어, 가다랭

이 등도 떼를 지어 헤엄친다.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

헤엄치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큰 물고

기들이 떼로 헤엄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?

큰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은 먹이를 둘러싸

고 잡아먹기 쉽고, 번식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. 물고

물고기는 왜 무리 지어 다닐까?

기들은 대부분 체외수정을 하는데 수정할 수 있는 확

률도, 수정 후 새끼가 될 때까지 생존할 확률도 무척 낮

다. 그런데 떼를 지어 다닐 때 체외수정을 하면 다른 포

식자로부터 알을 지킬 수 있어 새끼가 돼 자라날 확률

도 높아진다.

또, 이런 생존 본능을 충실히 따르는 것 이외에도 에너

지를 덜 쓰기 위해서라는 연구결과도 있다. 프랑스 국립

과학연구원 연구팀은 물고기 떼가 움직이는 유체역학

적 흐름을 컴퓨터 모델로 분석해 물고기가 떼를 지어 헤

엄칠 때 더 적은 에너지를 쏟는다는 사실을 입증했다.

가까이서 헤엄치는 물고기가‘흡입 효과’를 만들어 

낸다고 한다. 물고기 떼의 움직임은 리더가 없어도 조

화된 방식으로 집단이 움직이는 집단행동의 모범적인 

사례로 손꼽힌다. 개별 물고기의 경로는 기존의 서로를 

끌어당기는 규칙과 정렬 규칙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

에 의해 생긴 유체 흐름으로 이동과 회전 등도 효과적

으로 통제된다.

이에 따라 물고기가 떼를 지어 헤엄칠 때 모든 물고기

에 의해 평균적으로 만들어지는 흡입 효과 때문에 더 적

은 에너지로 헤엄칠 수 있게 된다. 연구팀은 물고기 떼가 

무질서해질 때도 떼로 헤엄치는 이익이 더 많다고 밝혔

다. 물고기 떼와 주변 유체 사이 상호작용이 개별 개체

의 움직임도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.


